
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이 서려있는 우리의 영토

입니다. 

해상왕국 우산국의 영토였던 독도는 512년 신라의 영토로 편

입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굳건히 서 있습

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기록한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고서와 고지도 등의 한국사료는 물론, 일본의 그것에서조차 독

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기획전은 늘 우리와 함께였던 독도의 역사를 조명하

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한

일 양국의 다양한 사료를 소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충남 제1의 도시이자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천안

에서의 독도 특별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가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독도를 품은 해상왕국 우산국于山國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우산국을 역사적 기원으로 하고 있으

며 512년 이사부에 의해 신라에 복속, 한반도의 역사에 편입

되었다. 고려의 건국 이후에도 우산국은 독자적인 소국으로 고

려왕조와 군신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여진족과 왜의 지속적

인 약탈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두 섬은 울릉도와 우산도라

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려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의 영토 우산于山·무릉武陵

조선 건국 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다. 조선은 

전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지리지와 지도를 작성하

였으며 두 섬 역시 이곳에 분명히 기록되었다. 특히 17세기 안

용복의 도일과 그로 인해 촉발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 즉 울릉도쟁계는 조선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울릉도쟁계

의 승리 후 조선은 수토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곳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한제국의 독도경영

대한제국은 종래 수토정책의 한계를 인식, 울릉도와 독도에 대

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1883년부터 본격적인 재개척을 

단행하였다. 이후 재개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탈이 지속되

자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

합하는 관제개혁인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다. 칙령의 반포는 

곧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의미를 지닌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3월~10월 : 09:00~18:00

     11월~2월 : 09:00~17:00 

휴 관 일     월요일, 추석 당일

관 람 료     무료

오시는 길

3119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12
(천안삼거리공원 차량등록사업소 옆)

Tel. 041) 521-3464
www.cheonan.go.kr/museum.do

삼국사기  김부식 | 고려 | 1145년

고려사  조선 | 1451년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무라카미 家 | 일본 | 1696년

해좌전도 
미상 | 조선 | 19세기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 1900년 10월 25일

교지  조선 | 1890



일본의 독도 불법침탈

일본 역시 근대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

며 이는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각종 문헌과 지도가 증명하고 

있다. 이후 독도침탈을 계획한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를 작성,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편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식매체에 전혀 반포되지 않은 회람문서였으며 대한제국에게

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불법문서에 불과하다.

다시 찾은 우리의 영토, 독도

해방 후 독도는 남한의 영토로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 하였다. 이에 한국의 초대 정

부는 해양주권의 보호와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선

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울릉도의 주민들은 

스스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일본 순시

선과 무력 충돌도 불사하며 독도를 수호하였다.

독도 10 POINT 바로알기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홍보하는 일종의 팸플릿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발간하였으며 지금도 전세계에 이를 홍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 모두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사료를 통해 반박되고 있다.

독도의 바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금도 동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수많

은 어족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울릉도, 독도를 대

표하는 오징어는 물론 최근에는 독도새우 역시 주목받고 있는 

어족자원이다. 그러나 바다사막화와 이로 인한 해조류의 감소 

등 건강한 독도 해양생태계가 점차 위협받고 있다.

독도 10포인트

독도의 바다사막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시마네현 | 일본 | 1905.2.22

군정청관할지도(SCAPIN 677호)
군정청 | 연합국 | 1946

조선국세견전도
소메자키 노부후사 | 일본 | 1873

주관 후원


